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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 못 믿고, 언론사 여론조사 못 믿는다 

통계와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조사 

 

- 인구통계 자료 믿지만, 경제통계는 글쎄… 

- 조사회사 여론조사 믿지만, 언론사 조사는 못 믿어 

- 길거리 여론조사보다 불신 받는 언론사 여론조사 

- 20대 불신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뢰 

 

비슷한 내용의 조사 통계와 여론조사라도 국민들의 신뢰도는 발표기관과 조사기관-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인구통계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고 방송-신문사에서 실시해 발표하는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제일 컸다. 같은 

국가통계라도 경제통계는 인구통계에 비해 신뢰받지 못했으며 조사회사의 여론조사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언론사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은 심심풀이 성격의 길거리 여론조사보다 높았다. 통계나 조사자료의 신뢰수준은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대 젊은 층은 특히 부정적이다. 

 

소비자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오피니언 중심 인터넷 매체 'Why Time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인구통계 △경제통계 △언론사 여론조사 △조사회사 여론조사 △길거리 여론조사 

각각에 대해 신뢰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조사 자료는 인구통계였다. 인구통계는 신뢰 비율이 

64%로 3분의 2에 달해 불신 14%보다 50%포인트 높았다[그림 1]. 반면 경제성장, 소득 등에 대한 경제통계에 대해서는 

신뢰(34%)와 불신(35%)이 비슷했다. 같은 국가통계라도 인구통계와 경제통계의 신뢰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여론조사 신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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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의 경우 조사회사의 여론조사가 신뢰 36%로 불신(29%)보다 많았다(+7%포인트). 반면 언론사 여론조사는 불신 

46%, 신뢰 26%로 불신이 무려 20%포인트 높았다.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재미 삼아 시도하고 있는 길거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42%)보다도 높았다. 이는 방송/신문사의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 수준임을 보여주며, 대부분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조사회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회사에 대한 불신 이상으로 언론사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5종의 조사통계 중 과반수가 신뢰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인구통계밖에 없고 △정부의 

경제통계 자료는 조사회사의 여론조사 결과만큼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사 여론조사는 길거리 여론조사 결과만 

못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인구통계 결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사에 대한 신뢰율이 25% 이하였으며 

여론조사는 모두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사통계 자료에 대한 불신은 자료 자체가 개인의 믿음과 큰 거리가 있든가, 자료의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난다. 이에 더해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느낄 때 거부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조사 

주체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는 인구통계 신뢰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왜 사람들이 길거리 

여론조사에 관심을 갖고, 언론사 여론조사는 길거리 여론조사만 못하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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